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 12. 30.(월)

독일로 떠나는 워킹홀리데이는 
이제부터 34세까지 가능해요

- 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 확대(18-30세 → 18-34세)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12.30(월) Georg Wilfried Schmidt 주한독일

대사와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2009.4.19. 체결)＊ 개정 각서를 

교환하였다. 이번 공동성명 개정을 통해 한국과 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되었으며, 34세까지 상향

된 연령 상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공식 명칭) 대한민국 국민의 독일 내 취업관광과 독일연방공화국 국민의 한국 내 

취업관광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공동성명

    2009년 체결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금번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한국과 독일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됨에 따라 향후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

데이 참여가 확대되어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독일을 포함하여 현재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일과 여행을 병행하며 능력과 경험을 

배양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각서 교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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